
제주지역 수출실적이 최근 3개월 연

속 증가하면서 상승세를 달리고 있

다. 특히 동절기 주력 수출상품인 감

귤류가 12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농

산물이 제주지역 전체의 수출실적

증가 실적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

나타났다.

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가 24일 발

표한 2021년 1월 제주지역 수출입

동향 에 따르면 1월 제주지역 수출

(1367만 달러)과 수입(3124만 달

러)은 각각 26.2%, 5.3% 증가하면서

쾌조의 출발을 알렸다.

제주지역의 수출 증가는 지난해

11월부터 3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.

지난 11월 전년 동월 대비 21.0% 증

가한 1964만 달러를 기록한데 이어

12월은 32.0% 증가한 2276만 달러

를 기록했다. 이어 지난 1월에는 전

년 동월대비 26.2% 증가한 1367만

달러를 기록했다.

수출 증가 원인으로는 지난해 11

부터 증가세의 농산물이 전년 동월

대비 88.1% 증가하는 등 전체 수출

물량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

다. 수출물량은 3022t으로 전년 동월

대비 84.2% 증가했는데, 이중 감귤

류와 생수, 무의 물량이 크게 증가한

것으로 나타났다.

수입도 지난해 이어지던 감소세가

12월부터 다소 회복 추세를 보이는

등 2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.

특히 수입 1위 품목인 화장품류가

전년 동월대비 32.4% 증가했고, 기

타 주요 소비재인 향수, 스카치위스

키 등이 동반 증가했다. 품목별 수출

동향을 살펴보면 수출 1위 모노리식

집적회로가 5개월만에 증가세로 전

환했으며, 감귤류를 비롯한 주요 농

산물의 수출이 증가했다.

반면 수산물 주요 품목은 전반적으

로 부진을 이어가고 있다.지난해 하반

기 다소 회복세를 보였던 넙치류

(148만달러, 1.9%)가 소폭 감소했고

소라(26만달러, 12.9%), 게(23만달러

64.8%)도 전년 수준에 미치지 못한

것으로 나타났다. 이태윤기자

제주 소비자 심리가 올해부터 회복

세를 보이고 있다.

한국은행 제주본부가 24일 발표한

2021년 2월 제주지역 소비자 동향

조사 에 따르면 2월 제주 소비자심

리지수는 93.4로 전월보다 2.2p 상승

했다. 전국 소비자심리지수 97.4보다

는 4p 낮은 수치다.

제주지역 소비자심리는 코로나19

유행시기에 맞춰 위축과 회복을 반

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코로나 3차 대유행이 일었던 지난

해 12월 제주 소비자 심리지수는

88.9를 기록했다. 이는 전월인 11월

(99.3) 보다 10.4p 하락한 수치다.

이어 올해 1월부터 코로나19 3차 대

유행이 서서히 잡히기 시작하자 소

비자심리지수도 회복세를 보이기 시

작했다.

지난 1월 제주 소비자심리지수는

91.2로 전달에 비해 2.3p 상승한데

이어 2월에는 93.4를 기록하며 상승

세를 이어가고 있다.

세부 지표별로 2월 현재생활형편

은 전월과 같은 81을 기록했으며, 생

활형편전망은 전월보다 3p 오른 90

으로 집계됐다.

가계수입전망도 전월보다 2p 오른

94로 집계됐다.

현재경기판단(57)과 향후경기전

망(81)도 전월대비 각각 8p, 3p 상

승했다. 또 취업기회전망은 전월대

비 3p 하락한 72를 기록했다.

이태윤기자

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제주지역

금융기관 기업대출 잔액 증가폭이

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.

24일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발표한

2020년 12월 중 제주지역 금융기관

여 수신 동향 에 따르면 여신 잔액은

33조8976억원으로 전월 대비 2268

억원 증가했다.

지난해 12월 중 금융기관별 여신

은 예금은행(11월 +1284억원→12월

+1081억원)과 비은행금융기관(+

1550억원→+1187억원) 모두 전월보

다 증가폭이 축소됐다.

차입주체별로는 가계대출(11월 +

1625억원→12월 +1194억원) 증가폭

이 전월보다 축소했다. 기업대출(+

1122억원→+1130억원)은 전월과 비

슷한 증가 규모를 유지했다.

특히 지난해 연중 금융기관 여신

은 2조7865억원 증가해 전년(2조

4070억원)보다 증가폭이 확대된 것

으로 나타났다. 가계대출의 증가 규

모는 축소됐으나, 기업대출의 증가

규모가 크게 확대됐다. 기업대출의

증가 규모가 확대된 것은 코로나19

여파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있자,

대출 로 기업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

로 해석된다.

지난해 12월말 제주지역 금융기

관 수신 잔액은 30조 8856억원으로

집계됐다. 또 지난해 연중으로는

4177억원 증가했으나, 전년(3조

9077억원)보다 증가폭이 크게 축소

됐다.

예금은행의 경우 요구불예금을 중

심으로 전월보다 증가폭이 축소된

반면, 비은행금융기관은 상호금융과

신탁회사를 중심으로 전월보다 증가

폭이 확대됐다.

이태윤기자 lty9456@ihalla.com

2021년 2월 25일 목요일6 경 제

24일
코스피지수 2994.98

-75.11
▼ 코스닥지수 906.31

-30.29
▼ 유가(WTI, 달러) 61.6

-0.03
▼

살때 팔때 살때 팔때
환율(원) 1USD 1127.89 1089.11 1EUR 1375.10 1321.44

100 1067.32 1030.62 1CNY 180.53 163.35

현 정 우

유안타증권

금융센터

제주본부점

최근 금융시장을 관통하는 키워

드는 금리와 인플레이션이다.

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을

최소화하기 위해 세계 각국 정부

는 유례없는 통화정책을 통해 막

대한 금액을 공급했으며 이런 통

화공급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인

플레이션이 급격히 발생할 수 있

다는 우려가 있다. 그리고 이런 인

플레이션은 금리 상승까지 불러올

것이라는 예상이 이어지고 있다.

심각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

우려하는 이유는 과거의 경험 때

문이다. 가깝게는 지난 2009년 글

로벌 금융위기 당시 중국은 4조

위안의 경기부양책을 실시했으며

당시 경기 수준보다 과도하게 풀

린 유동성은 결국 부동산과 식료

품 가격의 급등으로 나타났다. 결

국 급격한 인플레이션 하에서 중

국 정부는 경제가 충분히 회복하

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

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긴축 정책

을 시행할 수밖에 없었으며 결국

이런 긴축이 세계 경제에 연쇄적

으로 영향을 줬기 때문이다.

2021년으로 돌아와서 최근 중

국이 인민은행을 통해 시중에 공

급했던 유동성을 회수하는 모습

을 보이면서 금융시장은 인플레

이션으로 인한 정부의 긴축에 대

한 우려감을 키우기 시작했다. 중

국의 단기 은행간 금리가 급등하

고 중앙은행의 정책과 유동성 환

경 변화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

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코로나

19로 인한 경제적 충격과는 다르

게 시중의 막대한 유동성으로 인

해 자산시장은 코로나 이전가격

보다 더욱 상승했다. 그런데 만약

인플레이션 압력이 예상보다 빠

른 속도로 증가하게 될 경우 시장

금리 상승과 함께 조기 통화정책

정상화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

려감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.

하지만 전반적으로 지표를 본

다면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에

대한 두려움이 현실화 될 가능성

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.

구조적인 인플레이션의 상승보

다 낮은 기저 효과에 따른 반작

용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

며 연준을 비롯한 세계 중앙은행

들의 정책 스탠스가 쉽게 바뀔

상황도 아닌 것으로 판단되기 때

문이다. 최근 연준에서는 지속적

으로 물가 보다 경제회복에 초점

을 두고 있다는 발언을 하면서

완화적 통화정책을 이어갈 것이

라는 입장을 다시금 확인했으며

최근 기대 인플레이션과 시장금

리의 상승은 투자자들에게 불안

감을 줄 수 있는 이슈라는 부분

이나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이를

억제하기 위한 정책 스탠스의 급

격화 변화를 두려워 하기에는 이

른 시점이라는 것이 중론이다.

그럼에도 당분간 인플레이션과

시장금리의 상승은 자산시장에 충

분히 하방 압력을 주는 심리적 요

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.

이러한 내용을 감안하면 현재

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인플레

이션에 대한 우려는 과도하다고

볼 수 있지만 최근 발생하는 시

장 금리의 상승은 그간 주식시장

을 이끌어왔던 높은 벨류에이션

을 가진 성장주에는 심리적으로

불리하게 작용 할 가능성이 있다.

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가치주

와 성장주 사이에 밸류에이션 갭

을 줄어 들게 하는 수준으로 작용

할 가능성이 높기에 금리 상승기

를 준비하며 경기 민감주에 대한

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.

주간 재테크 핫 이슈

코로나19로 기업경영 악화… 대출로 버틴다

제주 별방진의 봄 24일 오전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별방진을 찾은 관광객들이 봄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. 연합뉴스


